




■ 교사용 실험 자료실 ■
실험 제목  손 세정제 (핸드새니타이저) 실험 원리  알코올의 소독작용, 겔화

실험 시간  30~40분 실험 분야  화학, 생물 실험 방법  4인 1조, 조별 실험

세트구성물 에탄올, 하이드로젤, 젤어시스트, 글리세린, 비닐 짤주머니, 투명 용기+펌프, 투명컵, 나무스틱

교사준비물 학생준비물 유성펜

실험 결과  손세정제 20ml를 용기에 담아 가져갑니다.

실험팁

 이 실험세트는 알코올을 다루는 실험이므로 주변의 화기를 제거하여 화재 및 화상에 유의하세요.

 TIP 1. 용액 넣는 순서를 잘 지켜야 하므로, 보고서를 주의깊게 읽고 시작하세요.

 TIP 2. 알코올의 증기를 너무 직접 오랫동안 맡지 않도록 지도하세요.(두통 등의 증세가 있을 수 있음)

 TIP 3. 하이드로젤의 경우 용기에 붙어 잘 나오지 않으면 알코올 용액을 병에 조금 부어 흔들어 사용하

시면 편리합니다. 반드시 용량 모두를 사용하셔야 젤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세균(또는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비누로 자주 손 씻기, 마스크 하기, 공중장소에 되도록 가지 않기 등 

1. 젤 어시스트를 넣고 천천히 저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별 변화 없다가 약 30초 정도 지나면 젤화 되기 시작합니다.

 용액에서 젤 형태로 변하는 시점이니 자세히 관찰해보고 느껴보도록 합니다.

2. 만들어진 손세정제를 손에 덜어 비비면 느낌이 어떤가요?

 손에 닿자마자 다시 용액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체온 때문에 다시 젤에서 졸(용액)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용액으로 변하면 에탄올이 나오게 되므로 증발하면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3. 알코올이 소독효과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코올은 삼투능력이 매우 커서 세균 표면의 막을 잘 뚫고 들어가 세균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세균을 죽입니다.

위생제 [ sanitizer, 衛生劑, えいせいざい ]

건강의 보전과 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유에 쓰이는 약제나 물질.

손세정제(핸드새니타이저)의 원리

[알코올의 효능]

알코올은 삼투능력이 매우 커서 세균 표면의 막을 파괴하고 핵, 인산 등 단백질을 응고시켜 세균을 죽이게 된다.

[알코올과 피부]

피부의 표피는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단백질로 구성된 진피는 피부를 유지,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일차적으

로 표피에서 방어하므로 손세정제의 성분인 알코올은 피부단백질에 변화를 줄수 없다.

[알코올로 인한 피부 건조 우려]

알코올분자가 우리의 몸의 열을 빼앗기 때문에 수분을 빼앗길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습성분을 

포함시킨다. 사용하면 처음에는 알코올이 빠르게(15초 이내)휘발되면서 시원함과 다음에는 보습제의 실크감촉으로 

막을 형성하는 것을 느낄것이다.

알코올 [alcohol]  

탄화수소의 수소 원자가 하이드록시기(-OH)로 치환된 화합물의 총칭이다. 분자량이 작은 알코올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

로 존재하며, 분자량이 커질수록 녹는점이 높아져 분자량이 큰 알코올은 고체로 존재하기도 한다.  



 

일반식은 ROH(R=알킬기)로 나타내며 알킬기가 메틸기일 때는 메탄올, 알킬기가 에틸기일 때는 에탄올로 부르는 등 알

킬기의 이름에 올(-ol)을 붙인다. 메틸기는 메테인에서 수소 원자 하나를 뺀 상태를 말하여 에틸기는 에테인에서 수소 

원자 하나를 뺀 상태이다. 즉, 알킬기는 원래의 탄화수소에서 수소 원자 하나를 뺀 상태를 말한다. 

탄화수소의 수소 원자가 하나 이상 하이드록시기(-OH)로 치환될 수도 있는데, 하나가 치환되었을 경우에는 1가알코올

이라 하며, 두 개가 치환되었을 경우 2가알코올이라 한다. 그 이상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붙인다. 1가

알코올의 대표적인 예로 에탄올을 들 수 있으며, 2가알코올의 대표적인 예로 에틸렌글리콜을 들 수 있다. 에탄올과 에

틸렌글리콜의 구조는 그림과 같다.

        [그림] 에탄올(좌)과 에틸렌글리콜(우)의 구조

또 하이드록시기(-OH)가 결합하고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알킬기의 수에 따라, 1개가 붙어 있을 경우 1차알코올, 2개

일 경우 2차알코올 등으로 부른다. 알코올은 하이드록시기(-OH)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은 알코올은 극성이 

큰 편에 속한다. 그래서 물과 같은 극성용매에 잘 녹는다. 그러나 분자량이 커지면, 극성이 작은 탄화수소 부분이 증가

하여 점점 극성이 작아진다. 또 하이드록시기가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녹는점이나 끓는점도 자신과 비슷한 탄화수소

에 비해 높다.  

 

겔 [gel]  

콜로이드 용액(졸)이 일정한 농도 이상으로 진해져서 튼튼한 그물조직이 형성되어 굳어진 것을 말한다. 한천, 두부, 실

리카겔 등의 히드로겔과 흡착제로 널리 이용되는 규조토, 산성백토와 같은 크세로겔이 있다. 

이 현상을 겔화라 한다. 한천(寒天) ·두부 ·실리카겔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은 콜로이드입자의 그물조직 사이에 용매인 

물 등이 들어가 굳어버린 것이며, 다시 온도를 올려 주면 분자운동이나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조직이 파괴되어 다시 

유동성 액체로 된다. 그물조직 사이에 물이 들어 있는 겔을 히드로겔이라고 하며, 겔의 그물조직 사이에서 용매가 제거

되고 공기가 들어간 모양의 다공성(多孔性) 겔을 크세로겔이라고 한다. 규조토(硅藻土) ·산성백토(酸性白土) 등이 그 예

이다. 이들은 흡착제로서 널리 이용된다.

  

졸 [sol]  

액체 중에 콜로이드입자가 분산하고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계(系). 

 특히 분산매(分散媒)가 물이면 하이드로졸, 유기물이면 오르가노졸이라고 한다. 분산질로서의 콜로이드입자는 액체 또

는 고체이며, 금속의 미립자와 같은 소수성(疎水性) 물질에서는 녹말과 같은 친수성 물질도 포함시킨다. 또 분산매가 기

체로서(특히 공기) 고체 ·액체의 콜로이드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계도 졸에 포함시키는데 이것을 에어로졸이라고 한다. 

겔(gel)을 졸로 하는 것을 졸화(化), 졸을 겔로 하는 것을 겔화라고 한다. 

 

 


